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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제23회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기념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어르신
들의 한결 밝고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 젊은이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삶의 지혜를 
행동으로 일깨워 주신 어르신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지역의 원로 어른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오시며, 오늘의 행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정민섭 회장님과 금일읍 임규성 분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최광윤 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노인복지사업과 
지역봉사활동에 대한 훌륭한 공적으로 상을 받으신 수상자
분들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우리 민족은 옛부터 노인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경로효친 사상이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우리나라는 효사상을 계승발전 시켜오며, 
어르신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노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사상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금일읍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
이라 했습니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어 핵가족화가 되면서 경로효친사상이 
퇴색되고 훼손되어 가고 있으며, 젊은이들과 대화가 
단절되어 현대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소외감을 느끼시는 
어르신들이 주위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행사를 통해 나의 가족과 이웃에 계신 어르신들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의 날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함께하여 주신 신우철 군수님과 신의준 
도의원님, 완도군의회 우성자, 박인철, 김양훈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님과 내외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일읍 노인의 날 행사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